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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중심으로

행정안전팀

정주완 입법조사관

20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이후에도 보행자 사고 피해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낮은 이해도와 우회전 신호·시설 등 인프라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행자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홍보 방식 전환,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Overview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우회전 상황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2023.1)

차량 적색 신호등 + 보행자 녹색 신호등

=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

차량 우회전 신호등

= 해당 신호에 따라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여

보행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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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착의 장애 요인

→  '사고위험성이 유추될 수 있는 경우'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예시가
    없으면 운전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으며, 
    특히, 우회전 상황에서는 운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저조한 것으로 확인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보행자가 횡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횡단보도에 가까이 있으면서 ‘사고위험성이 유추될 수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위반을 단속

여전히 취약한 보행자 교통안전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24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은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망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상황

|  교통사고 및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현황  |

|  전국 우회전 신호등 설치 현황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계획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증설이 지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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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경찰청,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2013년부터 12년 연속 감소 추세」, 2025.4.9.

※ 자료2:경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10대
2024년

345대
2025년

2023년
205대

목표

2024년까지

400개
증설 목표

현황

2025년 10월

345개에
불과 

※ 주: 2025년은 3분기 말 기준임

※ 자료: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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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

|  차량 일시정지 제도 교육·홍보 현황  |

→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제도에 관한 교육·홍보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변경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제도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전체 교육·홍보의 95% 이상이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적 매체에 집중
경찰청
로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하여야 함

보행 취약계층 지역 우선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부터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 검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 끝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교차로 회전반경을 축소하는 방안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장치 설치

가로수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교통섬을 철거하거나 가까운 곳에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 저감시설 설치   *과속방지턱의 상부 평탄면을 횡단보도로 활용하는 구조

TV

신문

라디오

전광판

홍보전단

326

323,329

886

4,983,300

3,199,589

1,776

1,826

939

130,859

2,644,260

216

22,301

288

314,846

2,059,833

2023년 2024년 2025 (10월)

※ 자료: 경찰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단위: 회, 매)


